eISSN 2093-6338 sociation)의 기준에 의하면 공복혈당 100-125 mg/dL인 경우로서, 당 뇨병 전단계로 분류된다. 당뇨병 전단계의 유병률은 인종이나 지역, 진단기준에 따라 다르지만, 30% 이상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[1, 2], 이는 당뇨병 유병률보다 높다.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으로의 이행[3-5]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[6-8]. 죽상경화는 대부분의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[9], 죽상경화를 진단하는 검사방법들 중 경동맥초음파검사는 비침습 적이고 재현성이 좋으며 비용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죽상경화증의 조기진단과 추적 관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[10]. 경 동맥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(intima-media thickness, IMT)와 동맥경화반의 측정은, 임상증상이 나오기 전의 죽상경화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며, 관상동맥질환 및 뇌혈관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다[11-13]. 호모시스테인(homocysteine)은 죽상경화의 위험인자이며[14]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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